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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중앙부처) 부산 이전에 따른 예상 효과 전망
홍 희 정(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2010년 공공기관 이전과 2025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그리고 중앙정부 이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스웨덴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예상 효과를 전망함

  �단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지역 고용 승수 효과 등이 예상되며, 특히 브라운필드 도심재생 형태의 이전으로 
북항 인근 주변 상권 회복, 주거 선호 지역의 주택시장 회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으로는 해양 금융 및 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부산시 기능이 확대되며, 지역 
대학과의 기술적·학문적 연계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1. 연구배경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은 최근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확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부산 내 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주근접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도심권 주거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5년 연말까지 본부 직원 700여 명을 포함한 총 850여 명의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총 700억 대 규모의 주거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발표1)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위치2)가 발표된 직후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청사 이전 발표 후 부산시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000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일례로 부산시 동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전용 59m2의 경우 실거래가가 5,000만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3)

- �지난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일부 견해4)도 있음.

- �그러나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은 운영 기능의 분산이라는 측면이 강했던 반면,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정책·규제·조정 기능을 가진 중앙부처의 본체가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579

2)　 부산시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

3)　 https://m.newspic.kr/view.html?nid=2025073006175569419

4)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SCM2Q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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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사 사례인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Grennborg, 

2017; Lindström,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예측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성장거점 이론과 중심지 이론을 바탕으로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금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교·분석하고, 해외 성공 사례인 스웨덴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인구 증가, 고용 

(지역인재 채용 포함) 증가, 지방세입 증가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내 총생산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입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 증가(이유철·김찬호, 2020; 김우영·김만규, 2021), 지역인재 등용을 통한 고용 

증가(김준성, 2022; 변재연, 2016; 이유철·김찬호, 2020; 김유현·김석은, 2022; 박승규, 2025; 임태경, 

2021, 2023), 지방세입 증가(변재연, 2016; 김민곤·박지형·송용찬, 2017), 그 외 토지가격 상승, 창업기관 

수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GRDP)5)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효과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민곤·박지형·송용찬, 2017; 임태경, 2019), 일부지역으로 특정하여 다룬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음(박승규, 2025).

5)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통계청,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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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금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모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므로 성장거점 이론과 중심지 이론으로 설명 할 수 있음 

  �성장거점 이론(Growth Pole Theory)

- �성장거점 이론이란, 특정 핵심 기관이나 산업을 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그 지역은 경제적·산업적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Perroux, 1950; Sousa, 2010).

-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은 성장거점 형성 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 

중추도시나 주변 도시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고급 인력, 공공서비스, 기술, 소비 등 다양한 성장요인을 

집중시켜 지역성장 거점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

•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주거단지 형성, 교육시설, 상권, 교통 인프라가 조성되며 외곽 지역이 

단기간 내 하나의 도시로 성장

• �부산은 문현금융단지(BIFC)에 금융 공공기관을 집적함으로써 금융, 자산관리 등 정책 금융 기능의 

성장거점 조성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성장거점 이론적 측면에서 해양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부산에 위치 시켜 동구와 

북항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 나아가 부·울·경까지 해양경제권의 확산을 통한 성장거점의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

-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상위 중심지(서울·세종 등)가 국가의 주요 기능을 과도하게 독점하면 하위 중심지 

(부산·광주·대구 등)의 기능이 약화되어 국가 전체의 공간 불균형이 심화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중심지의 일부 기능을 하위 중심지로 이전하여 정책 기능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고, 다양한 기능을 나누어 

갖는 공간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Christaller, 

1966; Sousa, 2010).

-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 및 중형도시의 행정 및 경제 

중심성을 강화하려는 다중 중심지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및 세종에 집중된 중앙행정 기능을 적절히 분산하여 공간 구조를 보다 

다핵적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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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 vs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비교 분석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규모와 형태

- �(규모)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전국 153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약 5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대이동(남창우·송인호 외, 2020) 

• �공공기관 부산 이전 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약 3,385명이 이동함. 당시 산업특화기능군으로 

해양수산, 금융, 영화 등이 선정되어 관련 기관이 함께 이동했으며, 이중 금융기관은 총 7개로 문현금융 

단지(BIFC)에 집적

- �(형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대부분 도시 외곽 그린필드(Greenfield)6) 부지에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청사와 대규모 아파트 공급 구조 형태를 띠고 있음

• �부산은 브라운필드(Brownfield)7) 준도심형 클러스터 형식으로 새로운 랜드마크 구축

  �이전 효과

- �(인구 효과) 단기적인 인구 증가 효과는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초 목표했던 계획인구는 부산을 

제외한 혁신도시에서 달성되지는 않음(< 표 1 >, < 표 2 > 참조). 

< 표 1 > 혁신도시 연도별 인구현황 (2022년 6월 말 기준)

구분 ’17.12 ’21.6 ’22.6 ’17.12월 대비 ’21.6월 대비

혁신도시 174,277 229,401 232,632 58,335 33.5% 3,231 1.4%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9.26.)

< 표 2 > 혁신도시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22년 6월 말 기준)

구분 이전인원(명) 계획인구(천 명) 주민등록인구(천 명) 달성률(%)

부산 3,385 7 73 105.7

대구 3,706 22 187 85

울산 3,678 20 392 78.4

광주·전남 7,641 50 199 99.5

강원 7,157 31 264 85.2

6)　 �기존의 건축물, 기반시설 등 도시적 흔적이 없는 미개발 토지에서 시작되는 개발로 자연적·농업적 토지 위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처음부터 

설계하여 구축하는 방식(Adams & Watkins, 2002, 2014)

7)　 �과거 산업 활동 등으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다 유휴·쇠퇴한 기개발 토지를 되살려 도시재생 및 압축성장을 하려는 개발 정책 방식 

(Alker, et al, 2000; Adams & Watki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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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전인원(명) 계획인구(천 명) 주민등록인구(천 명) 달성률(%)

충북 3,022 39 307 30.7

전북 5,400 29 293 29.3

경북 5,370 27 231 23.1

경남 4,399 38 331 33.1

제주 706 5 49 4.9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9.26.)

- �(근로형태별 고용효과) 남창우·송인호 외(2020)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도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를 비교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의 고용효과가 있었는지 분석 하였으며, 연구결과 

고용효과가 있음을 확인(< 그림 1 > 참조).

• �(총고용) 조사 시점인 2006년을 기점으로 일반도시와 혁신도시의 모든 근로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일반도시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혁신도시의 경우 계속 상승하여 2018년을 기점으로 총고용이 일반도시의 총고용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상용근로자) 일반도시 상용근로자는 2008년-2010년 사이 증가세가 다소 정체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혁신도시도 일반도시와 동일하게 2008년-2010년 

사이 잠시 정체했으나, 이후 일반도시와 달리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자영업자) 일반도시의 경우 총고용이나 상용근로자의 추이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혁신도시에 비해 

자영업자 수가 적으며, 2010년 즈음 혁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자영업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반도시와 혁신도시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 됨

• �(부산) 일반도시와 부산의 산업별 고용 추이를 비교했을 때, 고용자 수가 거의 유사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일반도시는 정체하는 반면 부산은 상승세를 이어감

< 그림 1 > 일반도시와 혁신도시의 근로형태별 고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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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남창우·송인호 외(20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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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고용효과) 제조업, 지역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으로 구분하여 고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업별 

고용 효과가 있음을 확인(남창우·송인호 외, 2020) (< 그림 2 > 참조).

• �(제조업) 일반도시와 혁신도시의 고용자 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혁신도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지역서비스업) 2006년을 기준으로 일반도시와 혁신도시 고용자 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0년 이후 혁신도시의 고용자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식기반산업) 2006년을 기준으로 일반도시와 혁신도시 고용자 수의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혁신도시 고용자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4-2016년 사이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이후에는 일반도시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일반도시와 부산의 지식산업별 고용 추이를 비교했을 때, 시작점인 2006년에는 고용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났으나, 2015년 이후 부산이 일반도시의 고용자 수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음 

< 그림 2 > 일반도시와 혁신도시의 산업별 고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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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남창우·송인호 외(2020) 재인용

-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 효과)

• �(지가 및 아파트 가격 상승) 2010년 공공기관 이전 직전에 기대 효과와 함께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후 민혜숙·신승우(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도시와 

혁신도시의 토지와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실제 상승 효과가 있음을 확인(< 그림 3 >, < 그림 4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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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토지 가격 지수 추이1) (지역평균) < 그림 4 >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2) (지역평균)

(04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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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부동산원 제공 지가지수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2004년 기준으로 재가공

2) 세종시 제외

자료: 민혜숙·신승우(2021) 재인용

• �(부산) 문현금융단지 인근 및 부산 주거 선호지의 아파트 가격이 전국의 저금리, 대출완화적 환경과 맞물리며 

중장기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2015년 남구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은 31.5%로 부산 평균치(22.6%)를 웃돌며, 매매가격도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6.5% 상승함에 따라 부산 평균 증가율 14.3%보다 크게 오른 

수치를 보임8)(< 그림 5 > 참조)

< 그림 5 >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

남구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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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 부동산 시세

8)　 �부산일보, 2016.5.18.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효과 대단하네" 남구 부동산 경기 '활활, https://www.busan.com/view/busan/

view.php?code=20160519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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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 증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의 지방세수는 기관 이전 이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18년 기준)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울산 중구, 경상북도 김천 등 혁신도시 12곳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외)의 재정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당시 예산 기준 2조 523억 원으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입주를 완료한 2015년(1조 561억 원)에 비해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9)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규모와 형태

- �(규모) 대상은 단일 중앙부처지만, 본부 약 850여 명의 공무원과 가족 및 소속 유관 기관 종사자까지 

고려하면 2,000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

• �임시 관사 750채(오피스텔 360채, 아파트 290채 등 650채를 해수부가 공급하고, 20평 대 아파트 

100채를 부산시가 임차) 공급 예정10)

- �(형태) 브라운필드 도심재생 형태로 북항과 부산진역 인근 도심 노후 빌딩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11)

  �예상 기대 효과 

- �(인구 효과 기대 상승) 2010년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대규모의 인원이 부산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순유입 증가 예상. 

• �부산지역의 경우 특히 청년층이 서울, 경기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남지방통계청, 2025) 중앙정부의 본부 및 유관 기관의 이전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타지역 

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지역 고용 승수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의 본부 이전으로 단기적으로는 직접 이전 일자리가 생겨나고, 장기적 

으로는 유관 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지역 고용 승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선행연구를 통해 2010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해당 지역의 고용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중앙정부(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지역의 공공 일자리 증가는 확실한 효과로 

나타났고, 공공 일자리의 증가는 곧 지역 관련 민간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가령,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런던에서 맨체스터 인근인 솔포드(Salford)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의 공공 

일자리 증가는 관련업의 민간 일자리 증가도 함께 가져왔음(Nathan, Overman, Riom, & Sanchez-Vidal, 2024)

• �일각에서는 지역 고용 승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 

에서는 민간 일자리의 지역 고용 승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항만·금융 

관련 산업 인프라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9)　  mk.co.kr/news/economy/8336632

10)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9528

11)　 �해양수산부에서 사용하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대부분은 신규 혹은 최근 5년 이내 건물이나, 본부 임시청사는 노후 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입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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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회복의 기대감 상승)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확정 발표 이후 오피스 공실률이 낮아졌고, 아파트 

거래량 회복과 매물 감소 등의 현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 부산 내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할 것으로 예측.

• �(오피스 공실률 감소) 2024년 부산의 오피스 공실률은 18.15%로 전국 평균(8.9%) 대비 2배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2025년 1분기 17.0%, 2025년 2분기 15.9%, 2025년 3분기 15.9%로 공실률이 

하락세로 전환 중임(Kings Magen, 2025)

• �(생활형 숙박시설 수요 증가) 해양수산부 직원 및 가족, 산하 기관 인력까지 이전되면 원룸,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며, 실제 공실이던 상가 및 숙박시설의 임대 

문의 및 거래 활동이 늘고 있음

▶ �2025년 9월 입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한 달에 5건이던 전매 건수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확정 이후 

20건으로 4배 증가12)

•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 북항 인근 지역(동구·중구)과 주거 선호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함(< 그림 6 >, < 그림 7 >, < 그림 8 > 참조). 부산 동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고, 중구도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3). 또한 주거 선호 지역(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등)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상승) 북항 인근과 주거 선호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2025년 

1월 대비 2025년 10월 현재 수영구, 해운대구 등은 크게 상승하였고, 동구, 중구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 참조)   

• �(전세 매물 급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발표 이후 부산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산 시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그림 6 > 부산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2025년 1월 2025년 3월 2025년 5월 2025년 7월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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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5)

12)　 https://news.knn.co.kr/news/article/175322

13)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7282304419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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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부산시 지역별(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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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5)

< 그림 8 > 부산시 북항 인근 및 주거 선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2022 2023 2024 2025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중구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5)



30

해
양

수
산

부
(중

앙
부

처
) 부

산
 이

전
에

 따
른

 예
상

 효
과

 전
망

< 그림 9 > 부산시 북항 인근 및 주거 선호 지역 전세 가격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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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5)

 �소결

  �2010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단기적으로 인구 효과, 고용 효과,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지방세입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2010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비교하여 금년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운영 기능 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본체가 이전한다는 점, 유관 기관이 함께 이전한다는 점에서 인구, 고용, 주택시장, 지방세수 

측면에서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됨 

4. 해외사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중심의 행정기관 기능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1970년대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국가 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SOU 1970:29; SOU 172:55) 

- �예를 들어, 북부 중소도시인 예블레(Gävle), 중부 내륙도시인 칼스타드(Karlstad) 등에 국가 서비스 

센터(State Service Centre) 본부 이전, 사회보험청 및 노동청의 기관 일부 이전, 동부 항만도시인 

노르쉐핑(Norrköping)에 항공, 해사, 기상 관련 기관 이전.

  �스웨덴 정부위원회 보고서에(SOU) 따르면, 이전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한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전문 인력 유입으로 인한 관련 민간 기업의 증가로 고용 확대, 세수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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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관의 지방 이전은 나홀로 기관 이전이 아닌 행정적 또는 기능적 유사 기관을 함께 이전할 때 규모의 

한계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지방 이전을 추진함    

  �정부위원회 보고서의 평가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쉐핑 이전을 들 수 있음(Nilsson, 2000; 

Petersson, 2000; Grennborg, 2017; Lindström, 2019)

- �노르쉐핑으로 이전한 중앙정부 기관은 통계청(Statistics Sweden),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CAA), 기상수문청(Swedish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Institute, SMHI), 그 

외 고용노동청의 지원센터 일부, 사회보험청의 일부, 데이터 센터(교육, 문화 관련) 등이 이전. 

- �통계청은 본부 기능 일부를 이전하였고, 자료 처리 및 코딩, 통계 생산 기능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산업인 

제지 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실업을 해결함.

• �통계청, 기상수문청 등에서 공공 일자리가 300-600개 정도 안정적으로 창출되어 장기적으로 실업률 

해소에 영향을 미침(Grennborg, 2017; Lindström, 2019) 

- �민간항공청은 항공 안전, 항행 서비스 등 기술적 기능 중심의 기관 이전으로 숙련 기술자, 엔지니어가 함께 

이전함에 따라 지역 내 고급 인력 유치가 가능해짐.

- �기상수문청은 기상, 기후, 수문 데이터 분석 기관을 함께 이전함에 따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기술자와 

연구자가 함께 이동하였고,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내 인력 수급 구조의 체계를 마련함.

• �린쉐핑 대학(Linköping University)과 기상수문청이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문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 유입을 유인하는 시너지 효과 상승   

- �그 외 고용노동청의 지원센터, 사회보험청, 문화·교육 관련 분야 데이터 센터 등이 이전함에 따라 기존 산업 

폐쇄로 인한 인력 전환 및 재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필요한 재교육이 원활히 진행 되었음.   

  �노르쉐핑 사례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 중앙정부의 복수 핵심 기관의 집적을 통해 행정·연구·교육·사회서비스 등 기능이 결합된 거버넌스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임(Grennborg, 2017; Lindström, 2019). 

• �노르쉐핑으로 이전한 각 기관은 자료 처리 및 코딩, 통계 생산,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기능적으로 유사한 

기관들의 집적이었고, 이에 대한 정책·규제·조정 기능을 가진 중앙정부 기관이 함께 있었기에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

-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이 브라운필드 도심재생 계획과 결합하여 지역 내 유휴 건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Svensson, Klofsten & Etzkowitz, 2011). 

• �지역의 주요 사업이었던 제지·방직 산업의 쇠퇴로 공장이 폐쇄되고 관련 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으나, 이를 

재활용하여 기관 이전 후 연구시설과 교육시설로 전환하였고, 폐공장은 박물관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새로운 관광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또한 방직공장 일대를 리모델링하여 주거지를 형성함으로 이전 직원 숙소와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여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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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전 기관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Prop. 

1984/85:115; SOU 1984:74).

• �이전 주민들을 위해 장기 임대 주택 제공, 이전 비용 지원, 이주 목적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편이 해소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는 이전 

주민들의 정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함 

• �배우자 채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일자리 매칭이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 이전으로 

인한 배우자 소득 손실 보전(보조금) 지원도 있으나,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교육을 통한 실업 해소로 지역 활성화 기여함   

 �스웨덴 사례의 시사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기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중앙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들 간 업무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트너십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가령, 기관이 이전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이전한 이후에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관계자 만남을 통해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고민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짐    

- �따라서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함 

  �스웨덴 노르쉐핑의 브라운필드 도심재생과 같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유휴 건물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공간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음 

  �이전 기관 직원 뿐 아니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에 머물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5. 예상 효과 전망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인구 효과 및 지역 고용 승수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약 2,000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구 증가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가, 공공기관 일자리의 창출과 관련 서비스업의 발달로 지역 고용 승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험과 해외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대 효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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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발표된 직후부터 북항 인근 숙박시설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 공실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짐 

  �북항 인근 및 주거 선호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산 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해양금융 및 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해양, 항만, 물류, 해사의 컨트롤 타워인 해양수산부와 유관 기관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해양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및 완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스웨덴 사례에서도 확인했듯 나홀로 기관 이전에 비해 유관 기관이 함께 지역에 정착하고 기능적 

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 �또한 부산은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정책 금융기관이 집적해 있으므로 해양금융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짐

 �브라운필드 도심재생 형태의 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노후 오피스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심 공실률이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짐 

  �스웨덴 사례와 같이 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도심 유휴 공간을 공공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지역 대학과 기술적·학술적 연계를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 

  �스웨덴 노르쉐핑은 린쉐핑 대학과 연계해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에서 수급이 어려운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커리큘럼을 개편함으로써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부산은 이미 해양 관련 우수 대학이 밀집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유관 기관 그리고 지역 대학이 

기술적·학술적으로 연계하여 이를 보다 체계화 한다면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유관 기관(해양, 금융 등), 대학, 그리고 부산시의 상호협력적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도시 경쟁력의 향상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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